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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士學{호論文 

《靈樞 I 陰陽二+五A》의 體質論 맑究 

陽園大學校 大學院 韓활學科 張信明 ’ 林鎭錫

제 1 장. 縮 論 것으로 보이는 〈通天〉과 〈陰陽二十五A)의 體質論

을 중정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陰陽二十五A

현재 東武 李濟馬 先生이 創案한 四象醫學이 〉이 《內經〉의 體質論에서 차지하는 位置와 그 

臨皮的으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意義를 살펴보았으며, 〈陰陽二十五A)의 구체척인 

대한 關心이 높다‘ 醫學理論을 臨皮에 더 IE確하 내용을 통하여 體質分類의 目的과 分類基準, 臨

게 適用하기 위해서는 그 理論의 根據나 基本 原 皮的 活用 價{直와 後代 醫學에 미천 影響 등에 대 

理에 대한 理解를 先行해야 한다 하여 考察하였다 

著者는 東洋뽑學의 宗主인 《黃帝內經~I)의 

內容을 통하여 體質醫學의 起源을 찾고 내용을 분 

석하여, 現代 體質醫學을 이해하는 올바른 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本 鼎究를 시작하였다‘ 

體質에 대한 定義나 分類法은 동서양 여러 학 

자들이 다양하게 주장하였다 ‘體質이란 形體에 機

能을 결부한 것으로 遺傳的 體質의 形成要素와 生

活環境的 影響이 합하여 形成되는 것이나, 類型體

質은 生活環境的인 변을 제외한 違傳的인 체형, 

機能, 感↑춤을 總和한 身體精神的인 形質의 합치점 

에 따라 分類된 것’2)으로 볼 수 있다 

《內經〉에는 類型體質論 뿐 아니라 일반적인 

體質論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먼저 《內經〉에 기채된 일반적인 

體質論을 살펴 보고, 그 중에서 《內經〉의 類型

體質論으로서 현대 四象醫學 형성에 영향을 끼천 

1) 이하 〈內짧) 으로 간칭한다. 
낀 四象훌學,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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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l 本 論

제 l절. 《內觸》의 體質論 개괄 

1. 《內훌》의 빼톨빼 

《內經〉에서 언급된 體質論들을 종합하여 보 

면 體質을 IE氣 즉, $氣에 對抗하는 批抗力의 彈

弱이나 體格 大小, 優*로 보는 觀點과, 體質。l

A體 內部의 五緣, 六服, 經絡, 氣血 상태가 율형 

잡허지 않은 즉, 偏偏된 差異로 보는 觀點으로 大

別할 수 있다. 前者의 體質論에서는 體質이 後天

的인 뚫生, 環境 等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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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士學位論文

化할 수 있으나, 後者의 體質論에서는 體質을 先

天的A로 決定되는 것으로 後天的인 條件에 상관 

없이 일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靈樞·遊Ji願E

擾》, 《靈樞 • 衛氣失常》, 《靈樞 • 論勇〉의 體

質論이 前者에 해당하고, 《靈樞·通天》과 〈靈

樞 • 陰陽二十五A) 의 體質論은 後者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가.體質形成 

體質은 先天的으로 決定되지만 身體는 營養을 

받아야 자라므로 율t食物은 A體가 成長하는 基廳

物質이다 

體質에 影響을 마치는 環境 要素는 크게 범然 

環境과 社會環境으로 나눈다 3) 

이와 같이 體質은 先天的인 彈弱, 飯食, 멈然環 

境, 賞富와 貴薦 그리고 生活 差異에 따라 差異가 

發生한다. 

나. 體質 分覆

《內經》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體質을 몇 가지 

基準에 따라 分類하였다. 

《靈樞 • 陰陽二十五A.."J/에서는 體形, 票↑生을 

五行 特性을 根據로 A體를 5種~로 나누고 다시 

5種으로 細分하여 25種 體質로 나누었다 

《靈樞· 通天》에서는 A體의 陰陽多少와 態

度, 性格的 特徵을 결합하여 분류하였다 A體를 

陰이 偏盛한 體質, 陰이 많고 陽氣가 적은 體質,

《靈樞 • 陰陽二+五A》의 體質論 맑究 

樓A... ne.擾가 適當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며 , <

靈樞·衛氣失常》에서는 ne.~A..을 다시 홉形, 服

形, 肉形으로 나누었다 

《靈樞·論勇》에서는 다른 票性어! 근거하고 

身體와 生理特徵을 결합하여, 心m홈이 R王盛하고 

形體가 健康하여 勇敢하고, 心Jlf觸이 흉退하고 體

-質아 弱하여 法아 많고 弱한 두 가지 體質로 분츄 

하였다. 

이와 같이 《內經》에는 體質에 關한 언급이 

다양하게 있A나, 그 中에서 內容이 比較的 具體

的이고 本格的A로 體質을 다룬 것은 《靈樞 • 陰

陽二十五A》과 《靈樞 • 通天》 두 篇으로 볼 수 

있다 

다.體質과發病관계 

內經에서는 흉病이 發生하고 變하는 것이 體質

과 아주 멜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 

서 體質은 病因을 찾고 病理플 分析하며 據後졸 

*!I斷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흉病은 본래 病

因에 관계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體質 彈弱

과拖抗力에 달려있다 이렇게 內經에서는發病에 

있어서 體質的差異를 얼차적인 內部原因으로彈 

調하였지만 外因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라. 體質과 病理變{~ 관계 

體質은 陰陽의 偏健性을 포함한다 이러한 特

徵은 A體가 發病하연 病理 變化와 합하여 현저하 

陽氣는 많고 陰氣가 적은 體質, 陽氣가 偏盛한 體 게 드러난다. A體에 침입한 六氣는 A體 陰陽 彈

質, 陰과 陽이 和平한 體質로 구분하여 太陰A... 少 弱 變化를 따라셔 흉病이 된다. 體質이 다르연 發

陰A... 少陽A... 太陽A... 陰陽和平A으로 나누었다‘ 病하는 特徵이 다르고 體內 흙病은 반드시 形態의 

體形 特徵을 위주로 氣血 狀態를 결합하여 분 변화를 유발한다-

류한 것도 있다. 《靈樞 • 遊)1願E樓〉에서는 ne.A.. ‘ 

3) 뼈校黃帝內經素問, p. 97 〈素問 , 保命숲形論〉 “A以天

뼈之氣生‘” 

2.(陰빼=十五A>과 (품天〉에 제시한 

빼활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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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二十五A)과 〈通天〉의 體質論을 比較하여 本篇에서 .先立五形金木水火土, 別其五色, 異其

보면 〈陰陽二十五A)과 〈通天〉 모두 分類의 形式 五形之A 而二十五A具훗”라고 하였다. 이는 먼 

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陰陽五行을 바탕으로 하 저 金木水火土의 다섯 類型을 確立하고 五色을 區

고 있£며, 體質을 判別하는 方法에 있어서 25形 別하고 이플五形A을五홈에 比較하여 各各을 다 

A은 形을 寫主로, 五態A은 態를 짧主로 觀察하 

였음을 알 수 있다. 

!E 體質이 나뉘어지는 原因을 〈陰陽二十五A)

에서는 經絡 氣血의 多少로, 〈通天〉에서는 陰陽의 

多少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훗病의 治쳤홀에 있어 

서도 前者에서는 偏向된 經絡의 氣血을 調節하여 

주는 것을 目標로 하였고, 後者에 있어서는 陰陽

이 偏盛偏흉한 狀況에 따라 各 體質別로 治擔 原

則을 달리하고 있다 즉, 體質의 偏縣뾰을 훗病의 

原因으로 보고 이를 解消하는 것이 治擔의 方向인 

것은 같으나, 調節하여야 할 目標가 氣血과 陰陽

A로 區別되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제 2절. 25A 體質分類 R的

本文에서 ’願聞二十五A之形, 血氣之所生, 別而

以候, 從外知內何如?” •l. “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
調之, 可以知평JI명훗 ”5). “必先明知二十五A. 則血

氣之所在, 左右上下, 刺約畢也”6)라고 하였는데, 

시 다섯 類型요로 分類하여 25形A으로 나누었음 

을 나타낸 것이다. 

〈陰陽二十五A)의 저자가 五홈을 比類의 대상 

으로 삼은 것은 體質의 복잡한 정도와 륨調變化의 

유사성을 나타낸 것이다. 

1. 5形A 分했 

가, 發連한 五鷹의 훌F絡을 根據

먼저 A體에서 五行을 대표하는 부위인 五緣

즉, 府. 心, 牌, 師, 뽑의 기운이 나타나는 足廠陰

經. 手少陰經, 足太陰經, 手太陰經, 足少陰經이 특 

정적으로 발달된 사람을 各各 木形之A. 火形之

A. 土形之A. 金形之A. 水形之A의 다섯 가지 類

型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各各의 발달된 經絡의 

특징을 ‘佑佑然’ 等의 形容詞로 표현하고, 五홈에 

비교하여 上角, 上徵, 上宮, 上商, 上%로 표시하 

였다 

’‘其態又不合予聚子五, 金E知之훗 까라고 하여 

《靈樞 • 通天篇》에 나타난 五態A과는 다흔 觀

이는 外部에 나타난 形을 觀察함으로써 內部 經絡 點인 體形의 特徵을 分別하여 體質을 구분하였음 

의 氣,血多少를 파약하고 이를 通하여 흉病의 該斷 을 밝혔다 

과 治橋에 있어서 端짧를 마련하고자 하여 25種의 《靈樞· 陰陽二十五A篇》에 나타난 ‘佑佑然”

體質을 區分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과 같은 형식의 중복된 형용사구는 총 25종류로 

26구가 있다 그 종류는 佑佑然, 遺遺然. 隨隨然.

推推然, 括括然, ****然, IDL!l/L然, ↑휩↑핍然, 較較然,

제 3절. 25A 體質分類 根據 支支願願然, 敎敎然, 織然, 微然 樞樞然, π 
〕E然, 嚴嚴然, 脫脫然, 藍藍然, 嚴嚴然l 延延然, i千

떼 精~黃帝內앓훌뿔, p. 274 
i千然. 類頻然, f.H:f然, 漂i짧然, 安安然의 25종이 

5) t擔홈 p. '!16 
6) 上揚홈 p, 276 7) t擔홈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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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敎敎然이 2회 나타나서 총 26구가 된다. 

이러한 형용사구들의 의마에 대하여는 역대 注

家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각각의 해석들을 비교하 

여 보면 크께 2가지 방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각 形A들의 전체적인 品性이나 特性A로 해석하 

는 것과 각 形A에 딸달된 經絡部位의 상태를 구 

체적으로 요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足陽陰{t{t然’에서 대부분의 板本에서 구두청 

없이 연결되어 있고, 내용상 주어 술어의 구조로 

볼 때, 문맥상으로 {t{t然은 足戰陰經 자체의 형 

태나 상황을 직접 묘사한 것으로 본 馬時와 張介

흉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形容

詞句들이 지청하는 것이 각 經絡 領行部位의 어떠 

한 상황을 의마하는 지는 더 연구해서 밝힐 펠요 

가 있다. 

나. 皮빼色, 體~. 훌性, 時令 適應의 差異

五形A의 特徵은 바로 五形A을 區分하는 判斷

의 기준이 된다. 五形A 分類의 구체적인 판단 기 

준으로 皮}홉色, 體形, 票性, 時令 適應의 差異를 

E..。l 「l
EλA 「

즉, 五形A의 특정 중에서 具體的인 體形은 각 

形A의 五行屬性인 木火土金水(或은 나무, 불, 흙, 

쇠, 물)의 本體로 말하였고, 票性의 差異와 時令

適應의 差異는 本性으로 橫寫하였다.8) 

2. 25形A 分했 

가. 六뼈 樓絡의 發運 都位

五形A에 배속된 五緣 각각에 相應、하는 R빠언 

뼈, 4、陽, 몹, 大陽, 勝脫의 황E絡이면서 五緣 經絡

과 表훌7t 되는 經絡연 足少陽經, 手太陽經, 足陽

明經, 手陽明經. 足太陽經의 분포 부위인 上下, 左

8) 훌樞짧t훗흉, p. !272 

《靈樞 • 陰陽=+五人》의 ,體質論 if究

右의 4부분 중에서 특징적으로 딸달된 부위를 五

륨의 細部的 分類9)에 비교하여 各各 4形A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분류된 20가지 形A에 五形A을 

합하여 총 25形A으로 분류하였다 

〈표 I) 25형인 분류 

全形
偏 形

左 上 左 下 右 t 右下

上 角 大 角 判 角 홍t 角 少 角

木形之人 m흘 이홍 m흘 m흥 

H足廠陰 足少陽 足少陽 足少陽 足少陽

t 徵 質 徵 質 *ll 右徵 少徵

火形之人 小陽 小陽 小陽 小陽

心手少陰 手太陽 手太陽 手太陽 手太陽

t 宮 大 宮 加 宮 ’少 宮 右宮

土形Z人 롭 ~ 몹 ~ 
牌足太陰 足陽明 足陽明 足陽明 足陽明

..l 商 jj\ 商 左 商 右 商 小商

金形之A 大陽 大陽 大陽 大陽

8퍼手太陰 手陽明 手陽明 手陽明 手陽明

..l ~~ *£ 小 --
大 쩌 聚

水形之A R쯤l!7t R쯤l!7t R쯤l!7t 勝l!7t

賢足少陰 足太陽 足太陽 足太陽 足太陽

나. 體毛, 皮볍, 뻐짧 생태, 動作, 病理 變ft

25形A의 판단 기준으로는 體毛의 有無 및 分

布 範圍, 걸이와 潤澤한 定度, 훌毛10)의 有無, l!IL 

쩌의 n~樓와 堅睡, 皮l홉의 E율傳, 平常時의 動作 빛 

發病時의 病理 變化 등을 을고 있다 이들 中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部位가 어느 經絡의 個行部

位이며 , 全身의 經絡分布 중 左上, 左下, 右上, 右

下의 어디에 該當하는 지를 살펴서 25形A 중의 

이 木形Z..A - 上角, 大角, 화角, 左角, 위j角. 火形Z..A

上徵, 賣徵, 右짧, 少짧, 質判,

土形Z..A - 上흠, 大흠, 少흠, 左흠, m흠. 金形Z..A 上
商, 화商, 左商, 少商, 右商.

水形Z..A - 上쩌, *훌쩌, 大쩌, 쨌쩌, 少쩌. 
l이 黃帝內앓古注훌集, p 550 ’張志題日, 훌毛者, 몹中Z..!중 

毛, 因血윌盛而生흩. 몹惡훌, 無華影而혐律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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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로 配屬하였다. 실제 臨皮에서 體質的 差異라는 또 다른 觀點을 

5形A을 土에 配屬하고 여기에 木火金水의 며 提示하였다 

象을 합한 것£로 본다연, 25形A은 五行의 바탕 

에 다시 上下, 左右 各各의 陰陽 擔念을 조합한 4 3. 外形 훌異는 빼內 훌血의 狀嚴를 톨影 
象의 擺念까지 適用시킨 分類로 볼 수 있다.ll) 本篇에서는 氣血이 모두 盛하면 體毛가 潤澤하 

제 4절. 〈陰陽二十五人〉에 나타난 

特數

1. 陰빼五行빼 홉守 

本篇에 나타나는 氣와 血, 陽經과 陰經, 經絡의 

上下 및 左右에 따른 體質의 區分 등에서 나타나 

는 氣血, 上下, 左右 等의 용어을은 모두 陰陽理論

에 근거한 分類法에서 나온 것이다 즉, 사람의 선 

천적 인 훌敵가 다른 것을 근거로 陰陽五行學說의 

이론을 운용하고 五音과 五色을 결합하여 二十五

種A의 서로 다른 특성을 귀납적표로 분류하여 서 

솔하였다 12) 

2. 월빼빼系를 活用

本篇에서는 各 經絡의 流走 部位, 五行 配屬은 

물론 陰經과 陽經의 表養關係 등을 이용하여 各

體質에서 발달한 經絡 및 그 상태를 연관지었는 

데, 이는 《內經》의 經絡學說을 體質에까지 구체 

적£로 응용한 것이다‘ 

일반적인 經絡의 氣血多少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캐략적인 經絡의 氣血多少의 慣念 아래, 당 

시의 探病의 狀態, 더 나아가서는 개인별로 發達

한 經絡 및 氣血多少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여, 

11) 賣樞짧校훔. p. 1272 “ • 下言太角少角iii角위l角, 乃陰

陽之生뚫太少四훌也.’ 
12) 훌樞앓, p.225 

;l40 

고 걸며 JlJLJ처이 따듯하며 살지고, 氣와 血이 모두 

적£연 體毛가 없거나 있어£ 마르고 윤기가 없으 

며 轉節이나 痛括 寒徒 등의 病理 狀態가 잘 나타 

난다고 하였다. 氣가 많고 血이 적£연 體毛의 수 

가 적고 皮I휩는 앓고 연하며, 血이 많고 氣가 적으 

연 體毛가 짧고 皮鷹가 단단하연서 두댐게 된다고 

하였다 

4. 빼활에 따른 훌@@的 홉廣力 차이 

體質的인 差異가 며時의 氣候變化에 따라 健康

狀態와 용病의 發生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였는데 

이는 각 體質의 特性은 木火土金水 5氣,를 基準£

로 구분한 것이으로 당연허 五行의 氣運을 가장 

잘 드러 내는 四時의 變化에 따라 A體가 反應한다 

는 《內經》의 天A相應思想을 그대로 적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5. 꿇빼에서 上빼는 홉빼, 下빼는 四
廣와빼활롤指뼈 

足陽明經의 上部에셔는 활과 物, 下部에서는 

下毛(뼈, 觸), 足. 足빠에 特徵이 나타난다 足少

陽經의 上部에서는 촬, 下部에서는 땐毛‘ 外짧, % 

에서 特徵이 나타나며, 足太陽經의 上部에서는 

眉, 面에서, 下홈~에서는 眼肉, 鍾에서 特徵을 볼 

수 있다‘ 手陽明經의 上部에서는 짧에서, 下部에 

서는 股下毛, 手魚肉‘ 手에서 特徵을 觀察하고, 手

少陽經의 上홈~에서는 眉, 耳에서, 下部에서는 手

에서 관찰하며, 手太陽經의 上部에서는 鎭, 面|처 

에서, 下部에서는 掌肉에서 觀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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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무로 볼 때 各 經絡의 上部의 特徵은 頭部 외에 切談의 方法£ 함께 제시하였다 즉, ‘#口服

에서, 下部의 特徵은 體部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과 A迎服을 눌러서 陰陽의 盛흉플 살펴고, 經絡

알 수 있다 이는 天圓地方13)의 構念이 A體에 相 의 領行 部位를 눌러서 氣血이 막혔는지 여부를 

應하여 頭部를 上S로 보고 體部를 下로 파악하는 살펴 야 한다”15)고 하였다 

《內經》의 陰陽構念에 합치하는 것이다 

2. 治홉的 •• 

제 5절. 25形A 活用價植 가. 훨을 주펀 方法으로 **法 提示

鐵法의 原則에 대하여는 外部 형태상의 特徵을 

통하여 해당되는 經絡의 氣血多少를 파악하여 形

1. 斷的빼 氣의 有餘不足을 잘 살펴서 調理하면 훗病의 치료 
에 있어서 補할 것인지 滾할 것인지 16)를 알 수 있 

가. 없斷어l 體質的인 특정을 중시 다(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 可以知遠JI멍훗 ) 171 

본 편에서는 二十五A의 態度가 다르고 그 節 고 하였다 

骨氣血이 차이가 냥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임상에 구체적인 治法으로는, 經服의 순행 경로에 따 

서 辦證할 때 환자의 서로 다른 體質的인 表現을 라 氣血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經絡 中心의 鐵治

관찰해야 內在한 韓服와 氣血의 기능 상태를 이해 擔法을 제시하였다 

할 수 있고, 첼명의 일반적인 情況을 파악하는 이 

외에 體質的인 特徵에 주의해야 함을 말하였다 l」1

나. 氣血 狀態를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 

각 經絡이 備行하는 部位의 上部와 下部에서 

氣와 血이 같이 盛한 경우, 血은 적고 氣가 많은 

경우, 氣가 적고 血이 많은 경우, 氣와 血이 함께 

적은 경우에 體毛의 分布 範圍, 長短, 多少와 潤澤

한 定度, 훌毛의 有無를 區分하고, 肉의 ijE,擾, 皮

의 E흉演과 軟堅, 잘 나타냐는 病變에 이르기 까지 

를 分別하여 25形A 中 어떤 體質에 屬하는 지를 

判定하여야 함을 밝혔다. 

다. 뿔밟을 위주로 切該을 M用

外形을 관찰하여 氣血의 盛훌를 판별하는 방법 

13) 精校黃흙內짧옳樞, p‘ 298 〈靈樞 , 뻐客〉 ”天圓뼈方, 

A頭圓足方以應之.”
14) 黃흙內經옳樞校註語흉, p. 417 

냐. 體質에 적합한 **癡 部位를 선택하 

는단서를제시 

구체적인 治擔의 部位는 《靈樞 • 五音五味》에 

냐타난다 

右徵與少徵, 調右手太陽上. 左商與

左徵,調左手陽明上. 少徵與大宮, 調左

手陽明上. 右角與大角, 謂右足少陽下.

大徵與少徵, 調左手太陽上. 청@쩌與少 

--’ 調右足太陽下,少商與右商, 調右手
太陽下.桂껴與聚컴,調右足太陽下, 少

宮與大宮, 調右足陽明下. 判角與少角,

15) 精校黃帝內經靈樞, p, 276 “按其#口A迎, 以調陰陽,

切圍其앓絡之i疑끓: 
1이 黃m內짧古注選集, p, 554 ”馬民日, 審察其形뭘之有餘 

不足, 而盛i{lj힘之, 虛i{lj補之, 可而知當補而補, 當협而演之 

월II멍, 而反此i{lj없遊찾 ” 
17) 精校黃흙內앓옳樞,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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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右足少陽T 款商與소商, 調右足陽

明下. fl;商與소角, 調左足太陽下.

이를 보연 25形A의 各 體質에 따라 調節해야 

하는 經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鐵

으호 다스렬 經絡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治擔大
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內經의 鐵法인 며時刺 

法에 해당하는 것A호 季節에 맞게 五兪大에 刺鐵

하라는 의마로 해석할 수 있다. 

〈五륨五味〉에서 제시한 治續 經絡을 종합해 보 

면, 治標 經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規則性을 찾 

기 어 렵다 그래서 張志願은 注에서 ‘陰經과 陽經

의 血氣는 각각 분포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지만 

짧節하여 다스려야 하는 經絡이 혼동되었거나, 

經氣가 서호 通하거나, 아니면 글자들이 서로 비 

슷해서 잘옷 안 것이므로, 後世에 현명한 샤랑이 

나와서 바호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8) 

제 6절. 後代 醫學에 훨한 影響과 

意훌훌 

〈陰陽二十五A)의 體質論이 後代에 具體的으호 

昭究되거나, 鐵治癡나 기타 治據에 있어서 談斷法

과 治法으호 직정 活用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 

들다. 

그러나 內經時代에 이미 A體 生理, 病理적인 

偏傳性을 나타내는 體質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具體的인 分類와 區別의 원칙, 治續法까지 제시하 

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19) 또한 《太少陰陽A의 形

氣論的冊究》에서 밝힌 바 “東武의 며象論이 라고 

하는 것은 《靈樞 • 陰陽二十五A》에서 二十五形

JS) 黃帝內엎古훈選集, p. 565 
1찌 훌樞짧, p. 225 

142 

A」L효 細分하여 論한 것을 簡素化시킨 것”20).으 

호, 《靈樞 • 通天》과 함께 四象활學의 體質論。l

成立되는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分類한 形式이 조 

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內容을 연말히 비교 검 

토하여 본다면 기본적인 줄기가 상통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20) 후짧뺏{('.의 原理,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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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l 3장 I 結 論

1. 外部에 나타난 形을 觀察함으로써 內部 經絡의 氣血多少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훗病의 該斷과 

治驚에 있어서 端錯를 마련하기 위하여 25종 體質을 구분하였다. 즉, A體에서 五藏의 經絡이 특징적으 

로 딸달된 사람을 다섯 가지 類型으로 나누고, 五鐵 經絡과 表훌가 되는 六觸經絡의 分布 部位인 上下‘

左右 4부분 중에서 특정적으로 발달된 부위에 따라 각각 4形A..2...로 나누었다. 

2. 經絡 備行部位 중 上下左右, 體毛의 有無 및 分布 範圍, 길이와 潤澤한 定度, 훌毛의 有無, Jl!LI친의 

ijE,擾와 堅뼈, 皮I홉의 훔演‘ 평상시의 動作 및 發病時의 病理 變化 等을 25形A을 분류하는 구체적 인 判

斷基準으로 상았다 

3. 該斷에 있어서 外形을 관찰하여 氣血의 盛훌플 판별하는 방법 외에 切該의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 

다 

4. 25形A 각각 해당 經絡과 氣血의 장태를 파악하여 조절하는 것을 治標의 원칙무로 상았으며, 각 

體質에 적합한 治續 經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端繹를 제공하였다 

5‘ 〈陰陽二十五A>과 〈通天〉에서는 A體의 生理 病理的인 偏階性을 體質의 漸念으로 把握하였으묘로 

《內經》에서 이미 現代의 四象醫學과 같은 類型體質論。1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陰陽二十五A>과 〈通天〉의 體質論은 둘 다 〈內經》의 基本 理論인 陰陽五行을 바탕S로 하고 있 

으나, 〈陰陽二十五A>에서는 外部로 나타난 形을 위주로 관찰하여 五行의 原理로 體質을 연구하였으며, 

〈通天〉에서는 態를 위주로 관찰하여 며象의 原理에 의하여 體質을 연구하였다 

7. 25形A의 특정을 설명하는 佑佑然 등 形容詞句의 정확한 의미와 〈五흡五味〉에 나타난 25形A의 治

擔經絡의 規則性은 앞으로 더 연구하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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